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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광 구역 공과▟
일시: 2023년 10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4장 5-9절               설교제목 :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고”

   

   오늘은 진설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설병이란 진설이란 ‘벌여놓다’는 뜻이고, 병은 ‘떡’입

니다. 진설병은 벌여놓은 떡입니다. 이 떡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듭니다.(5절) 정

도의 양이기에 한 덩어리의 떡의 크기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 12개를 안식일마다 순결한 즉 정금을 입힌 진설병 상위에 두 줄로 해서 여섯 개씩 쌓아놓

았습니다.(6절) 12개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고대근동에서 신

들에게 드려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중동의 문화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허기가 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 맞춰 음식을 잘 대령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따라

서 진설병의 용도는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9절) 따라서,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새 언약

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요6:35) 진설병은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리스도인은 예수를 양식삼는 자입니다. 양식삼는다는 내 삶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와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로 양식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6:11“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본문에서 ‘오늘’이란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은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을 의미합

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목마름과 굶주림을 경험하는 광야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일용할’이란 ‘에피우시온’입니다. ‘에피’

는 위란 의미입니다. ‘위의 것으로 있는 양식’(아르톤)입니다. 즉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

6:48-51) 위에서 온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린 자들

에게 떡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빈 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빈들

은 광야입니다. 이것이 ‘세메이온’입니다.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이 떡을 먹

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양식으로도 기갈을 해결할 수 없습니

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봅시다.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

은 보스웰과에 속하는 관목에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이 유향을 각 줄에 둡니다. 진설병에 유향

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놓아서 향으로 피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향이 진설병을 대

신하여 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

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후2:15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

합니다. 고후2: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의 향기니,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

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 자체가 하

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향의 향을 피어오르게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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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입니

까?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

는 희생제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삽

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입니다. 눅11:5-6에 보면 5절을 보시면 세 벗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벗

은 밤에 여행을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벗은 여행하는 벗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는 친구입니

다. 그런데 그는 여행하는 친구가 왔지만,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있는 벗에게 가서 

필요한 떡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벗은 떡을 가지고 있는 벗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밤에 여행하는 벗이 어떤 벗의 집에 갔는데, 그 벗이 먹일 떡이 없어, 떡을 가지고 있는 벗에

게 찾아가서 세 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떡을 요구합니까? 떡 세 덩이입니

다.(5절) 세 덩어리는 한 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떡 세 덩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트레이스 아르투스’입니다. 트레이스는 3인데 ‘하늘

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늘의 떡이 무엇

을 상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3이란 엽

합과 협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자는 어둠

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을 구해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참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삽니다. 따라

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늘의 양식을 먹은 성도가 그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

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양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벧

전2:9)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

하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

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양식을 나누는 자로 사는 자입니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부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양식을 나누는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1) 예수님을 양식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봅시다.

2) 유향을 진설병 위에 놓고, 향을 피워 하나님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무엇

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땅을 삽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의미가 무엇

인지 설명해 보고, 우리가 이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

는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